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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cognition on attitude toward
appearance management and the effect of this attitud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t also examines how
demographic factors affect these relationships. This study gave a questionnaire survey to adults between the ages of
40 and 50 in Seoul, Daegu, and Ulsan, South Korea. Data collected from 368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tudy model was tes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which revealed a positiv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cognition on attitude
toward appearance management and a positive effect of attitude toward appearance management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results of t-testing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appearance management by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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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몸은 개인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를 투사하는 사회

적상징물이며, 몸을표현하는것은자아표현의본질적인부

분이기에 몸은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수있다. 이때문에‘몸’과이를위한‘외모관리행동’

은 오랫동안 의류학, 인류학, 사회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Lim, 2001). 소비문화와 매스미디어의 발

달은정보화사회에서전달의기능을지니고있는외모의중

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이로 인해 외모는 대인관계나 인

상형성 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는 매개체였던 외

모는 삶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써 인식되면서 현대

인들은이상적외모를갖기위해보다과감하고적극적인투

자를시도하고있다.

최근에는외모관리가여성뿐만아니라남성에게도중요

시되어 남성 소비자가 여성 소비자에 버금가는 소비의 주체

로 등장하였으며 20, 30대와 같은 젊은 남성 뿐 만 아니라

40, 50대의 중년 남성까지도 외모가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

는한요소라고인식하여예전과달리다양한외모관리행동

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

타나 의류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이

와 같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외모에 대한 관심은 더 나

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여 구체적

인 외모관리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외모관리에 대

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외모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것이 구체

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외모관리에

대한연구는대단히많지만이와같이외모관리에대한인지

가 긍정적인 감정에,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감정, 행동을 구분하여 이들 간

의관련성을분석한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태도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태도가 인지, 감정, 행동의

세 하위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나 그 이후 인지는 감정의

선행변수로, 행동은감정의결과로보고감정만을태도로보

는 단일차원의 견해가 제안되었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Lim, 2007). 세하위요소모델은태도의구

성요소를명확히함으로써행동을보다정확히설명, 예측하

려는데 초점을 둔 반면, 단일차원 모델은 태도에 있어서 감

정적인 요소를 강조한 개념으로 태도의 구성요소들인 인지

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들 간에 상호일치성이 있

다는사실에근거한것이다. 그러므로단일차원모델에따르

면태도는어떤사물, 이슈또는행동에대한긍정적또는부

정적 감정을 의미하며 소비자 연구에서 본다면 어떤 상품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대

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높아지게된다(Kim, 2010). 이와같은모델을외모관리

에 적용하면 외모관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은

그에대한호의적인인지와신념에따라호의적인감정을가

지며 이러한 감정을 태도라 할 수 있고 이는 특정형태의 외

모관리행동을유발할가능성이많다는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간의

관련성을 설명한 연구는 없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20, 30대에대한연구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40, 50대를

대상으로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간의 관련성 파

악은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트렌드 중의 하나인 외모관리행

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단일차원의 모델 개념에 입각해 외모

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첫째, 외모관리에대한인지가외모관리에대한태도에

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둘째, 외모관리에대한태도가외모

관리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더불어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라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에 차

이가있는가를파악해보고자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1.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및 두 변

수간의 관련성

현대사회에퍼져있는많은고정관념중에서대인관계에

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보편적

이고도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

는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인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많은 돈,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Cho,

2009)

외모관리에대해Aune과Aune(1994)은인간들의몸치장

혹은 모양내는 행동이라 정의하면서 자존심 상승에 기여하

는자아향상행동으로보았고, Kaiser(1990)는개인이타인과

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기표현을

해나가는과정이라고하였다. 즉, 외모관리는자기를표현하

기위한수단으로사회적상황내에서타인에게자신의정체

감을보여주는과정이라는것이다. 더구나최근들어외모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하

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외모를갖기위한노력이점점증가하고있으며외

모관리에과감한투자를하고있다(Park & Park, 2007).

이러한경향을태도의단일차원견해에입각해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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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외모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느

끼게 되면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태도에 관한 견해는 태도를 인지, 감정, 행동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세 가지 하위요소 견해와 감정으

로보는단일차원견해로나누어지는데(Park, 2001), 세하위

요소 견해는 태도를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로보는것으로(Solomon, & Rabolt, 2007), 인지적요소는

대상에대해개인이가지는주관적지식이나신념을말하고,

감정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으로서

‘나는---를좋아한다’라는식의표현이된다. 행동적요소

는 대상에 대한 행동성향으로서‘나는 ---를 구입하려 한

다’는식의표현을쓸수있다(Lee & An, 1995).

단일차원 견해는 세 하위요소 견해로부터 나온 것으로 태

도의세차원에서오직감정적요소만이태도로간주되며, 인

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는 태도로부터 분리되어 각각 신념

과행동의도로개념화된것이다. 따라서태도를감정적요소

만으로 개념화하며,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는 각각 태도

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를

외모관리에 적용하면 세 요소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있다. 즉, 외모관리에대한인지는외모관리태도에, 외모

관리태도는외모관리행동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외모관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식하는 즉, 외모관리

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이나 지식들은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지적 차원에서의 외모관리 연구

로는 외모지향성 개념 연구를 들 수 있다. 외모지향성은

Cash(1990)가제안한것으로, 개인이자신의외모를중요하

게생각하고외모에관심을가질뿐만아니라자신의외모를

유지하고향상시키기위해서노력하는적극적이고능동적인

경향성을의미한다. 이런경향성이높은사람은외모가매우

중요해서 자신과 타인의 외모에 더 주의하며 외모정보에 민

감하고 외모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

지향성은 외모에 대한 인지적 차원에서 개인이 자신의 외모

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Cho & Koh, 2001). 또

한, Kwak(2009)은외모관리인식을유형화하였는데, 외모관

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외모관리 사회

적 중요성 인식과 외모관리는 신분을 상징한다고 하여 외모

관리신분상징성인식으로나누어진다고하였다. 이밖에도,

Shin(2006)은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성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Chung(2011)

은 20대부터 50대까지 성인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외모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

여 외모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하였다. 위와같이외모관리에대한인지관련연구들은

외모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

정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태도를대상에대한긍정적혹은부정적느낌으로서정의

하고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을 태도로 보았을 때(Zajonc &

Markus, 1982) 외모관리에대한태도는외모관리를하는것

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지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를 접근한 연구는 없

으며,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하더라도 외모관

리와의연관성을살펴본연구는없었다. 다만, Shin(2006)은

외모중요도 인식에 따라 외모중요도 고인식 집단과 저인식

집단으로 구별하고, 외모중요도 고인식 집단은 개인의 특질

인 내적 변인들이 신체적 만족 또는 외모지향성과의 유기적

인관련성을맺으며이러한신체적외모에대한태도를통해

외모관리행동이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외모중요도 인식이 외모에 대한 태도에 의한 매개효과를 통

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Park과 Park(2008)은 외모관리 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유형의필요성에대한인식정도와이에대한긍정적인태

도를 갖는 지를 평가하였다. 그들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을

패션, 신체이미지, 성형, 헤어, 피부및화장품등5개의행동

유형으로나눈후이에대한응답을갖고3점이상의평균을

보이면 긍정적인 태도로, 그 이하이면 부정적 태도로 보고

분석하였다. 따라서가장긍정적인태도를보인것은신체이

미지 요인이었으며 성형요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 태도를 갖

는다고하였다. 그러나이들은외모관리에대한인지와태도

간의관계에대해서는연구하지않았다.

이처럼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가

외모관리행동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경우는있었다. Kim

과Park(2009)은남자대학생의외모관리인식및행동분석

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정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30.01점으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하였

다. 월평균 가계 총소득이 높을수록, 용돈이 높을수록 외모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의 구체적 예로 볼 수 있는 외모관리를 위한

총 지출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모관리에

대한 인식이라고하여 외모관리에대한 인식이외모관리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외모관리 인식과 외모관리

행동간의관련성을검토한Kwak(2009)의연구에서도외모

관리 인식이 높은 집단일수록의복관련 외모관리행동, 신체

보정관리행동, 몸매관리행동, 키관리행동이높게나타난

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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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과 두 변수간의

관련성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는 연구자마다 다른 의미로 정의되

어 일관된 결과 및 내용을 도출할 수 없었으나 외모관리가

구체적인행동으로나타나는외모관리행동에대해서는대부

분의연구들이일관된정의를사용하였다. 즉, 외모관리행동

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 즉

의복, 화장품, 액세사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행동을 의미하

는것으로보았다(Goffman, 1961).

외모관리 행동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

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외모관리에 대한 의지는 의복이나 헤어스타일, 화장품

등에 대한 관심 및 구입의 증가는 물론이고 체중조절 및 체

형관리, 성형수술등좀더적극적인외모관리행동을나타내

는동기가될수있다.

외모관리행동 연구들은 외모관리 행동의 유형분류와 그

에따른소비자분류및그들의속성에관한연구와외모관리

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이를테면사회문화적압력과

신체의식(Chun & Chung, 2010; Kim & Hwang, 2008), 여

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Chung, 2003), 신체가치

(Cim, Ryu, & Kwon, 2009) 등에관한연구들이주를이루

었으며, 외모관리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에서가장기

본이되는인구통계학적변인에대한연구들도있었다(Kim,

2001; Paek, 2011).

이러한 연구에서 분류된 외모관리행동으로는 의복관리,

피부 및 메이크업, 헤어관리, 체중 및 체형관리, 성형수술로

나눈경우(Cho, 2009; Kim & Park, 2009; Park & Park,

2008), 헤어, 피부, 미용성형, 화장으로 나눈 경우(Yoon,

2007), 기능성화장품, 패션제품, 헤어관리, 피부관리, 헬스요

가, 미용성형수술로나눈경우(Chun & Chung, 2010), 패션,

몸매관리, 외모개선, 피부관리, 성형, 헤어관리, 건강으로나

눈경우(Ku, Lee, & Choo, 2010) 등이있다. 용어차이는있

으나 대체로 의복, 헤어, 피부, 성형, 몸매 관리 등으로 크게

요약될수있는것으로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모관리행동 연구들이 많이 실시

되었으나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없으며Lee(2005)의연구를찾을수있을뿐이었다. 그

는 폐경기 여성의 외모에 대한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외모에 대한 태도를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 사회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라고 정의하

였고 외모관리행동은 피부관리실 방문으로 구체화시켜 이

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모태도 수준이 높을

수록 피부관리실 방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

다. 즉, 피부관리실방문이라는외모관리행동에외모에대한

태도가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외모관

리에대한태도, 외모관리행동에관한연구들은주로각각에

대한 연구였으며, 외모관리행동을 제외하고는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등의 용어들이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일관성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었다. 또한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가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에, 외모관리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거

의실시되지않은것을알수있었다.

3. 40, 50대 성인의 외모관리행동

외모는타인에대해가장쉽게얻을수있는정보이고, 사

회 발달과정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외모의 긍정적

인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도 수반한다(Lee, 2005).

더구나현대사회는루키즘(lookism)이라는단어가생길만큼

외모를 중시하며 수명연장으로 인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해

야만 하는 필요성까지 더해져 현재의 40, 50대는 이전의

40, 50대가갖는외모관리의중요성보다더크게느끼고, 실

제로관리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중년기는청년과노년의중간사이를말하며쇠퇴기에접

어드는 시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

는시기이다(Hyun, 2001). Hurlock(1978)에따르면중년기

는 신진대사의 기능저하, 체중증가, 체형변화, 피부손상, 주

름살 증가, 머릿결 등에서 신체 변화가 나타나며, 특히 배와

엉덩이가 비대해지고 허리선 구별이 어려우며 어깨가 둥글

고 처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현재의 40, 50대는 외모관리 관심이

클수밖에없으며, 이와같은인식하에최근들어중년의외

모관리에대한연구들이실시되고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은

외모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 신체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Chun & Lee, 2002; Kim, 1996), 20대에비해40대의소비

자들은 매체에 나타난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이미지

간의차이가커서비교기준으로삼지않으며, 외모의사회적

중요성 인식도 낮고 내면화도 낮아 외모관리행동도 상대적

으로적게일어난다고하였다(Hong, 2006). 그러나이와같

은 이상적 이미지와 신체 이미지간의 큰 차이는 신체 관련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특히 얼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관심

에 영향을 미치며 외모관심은 전체적으로 외모관리행동에

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또한, 신체관련스트레스가

외모관리행동중 미용성형수술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하였다(Chun & Chung, 2010).

현대사회는 여성들 뿐 만 아니라 남성들도 건강하고 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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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외모를권유하는사회로변하고있어(Featherstone,

1982), 남성도 사회적 성공을 위해 외모관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생겨났고(Aubrey, 2004), 외모관리가더이상여성

적행위가아닌것이되었다. Morry와Staska(2001)에따르

면, 이상적 신체 미에 대한 내면화와 대상화가 자신의 외모

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가져와 외모를 향상시키고자 외모관

리행동을 유발한다고 한다. 따라서 남성들도 자신의 신체외

모를 대상화하는 경향이 높아지면 이상적 기준에 맞게 자신

의 신체를 조정, 변형하려는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Kim & Lee, 2009).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20-30대를

중심으로이루어져(Lee, 2007; Park & Park, 2008; Ryu &

Kim, 2008) 40대이상의중년남성만을위한연구는찾아보

기힘들다. 이에Ku et al.(2010)은 20대부터30, 40, 50대이

상의 성인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외모관리행동은 20대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

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심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하였다. 외모관리행동요인중건강관리요인은다른요인

과 달리 40, 50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남성

들은 유행과 개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미지와 체형

을 돋보이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외모관리행동이 이루어진

다고 하였다. 즉, 40대 남성은 남성스러움을 강조하거나 이

상적인체형과이미지를돋보일수있는관심유도동기에의

해외모에관심을가지며, 건강관리를중요하게여기는것으

로나타났으며30대나50대이상보다많은비용을투자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남성소비자의 외모관리

행동의 성향을 밝힌 연구(Kang, 1995)에서 보면, 연령이 높

고기혼자일수록의복의실용성과신분상징성을중요시하였

고동조성이높게나타났으며, 연령이낮고미혼자일수록유

행에 관심이 많아 심미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직업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신분 상징성을 중

요시하는데 비해 직업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실용성과 경

제성을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한국의 40,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AMOS 구

조모형방정식을사용하여이들간의관련성을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ure 1).

연구가설1(H1):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는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2(H2):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는 외모관리에 대한

행동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2-1(H2-1):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는 피부/의복관

리행동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2-2(H2-2):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는 성형수술 행

동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2-3(H2-3):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는 몸매관리 행

동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2-4(H2-4):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는 헤어관리 행

동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2. 개념 정의

1) 외모관리 - 타인에게 자신을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알리고 표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나 도구를 이용하려는

의도및행위과정을의미한다.

2)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 외모관리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지식이나신념을의미한다.

3) 외모관리에대한태도- 외모관리에대한긍정적또는부

정적평가또는느낌을의미한다.

4) 외모관리 행동 - 외모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즉, 의

복, 화장, 헤어스타일,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행동등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자

본연구를위해대구, 울산에거주하는40, 50대성인 50

명을대상으로2010년 3월과4월에걸쳐예비조사가실시되

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본 조

사는 서울, 대구, 울산에 거주하는 한국 40, 50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400부가

회수되었고회수된설문지중불성실한응답을한경우를제

외한 총 368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

령은40대와50대가각각69.0% 와31.0%였으며, 성별은여

성 65.2%, 남성은 34.8%였고, 학력은 중졸이하가 4.6%, 고

졸/전문대졸 58.2%, 대졸이상이 36.4%, 기타 0.8%였다. 월

평균수입은200만원미만이12.2%, 200만원~300만원미만

이20.2%, 300만~400만원미만이27.9%, 400만원~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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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 56 -

6     대한가정학회지 제50권 1호, 2012

원미만이19.0%, 500만원~750만원미만이12.4%, 750만원

~1000만원미만이8.3%인것으로나타났다.

4.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설문문항은외모관리에대한인지관련특성을묻는문항

3문항(인지 1: 취업이나사회생활에서좋은외모는자신의가

치를높일수있다, 인지2: 외모적으로매력있는사람은다른

사람에비해경쟁력이있다, 인지 3: 멋진외모는대인관계에

도움이된다.), 감정관련특성을묻는즉외모관리에대한태도

를묻는문항2문항(태도1 : 외모관리(미용실가기, 화장하기,

운동하기등)를위한행동들은즐겁다, 태도2: 나의외모를가

꾸는일은재미있다), 외모관리행동에관한15문항(의복관리1:

내 얼굴과 체형에 어울리는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다,

의복관리2: 어떤옷이유행하는지에관심이있다, 피부관리1

: 화장품광고나정보에관심이많다, 피부관리2: 자신의피부

에맞는세안제품을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 피부관리3: 피

부관리에대한지식이나정보에관심이있다, 성형 1: 깨끗한

피부를위해피부박피술을받고싶다, 성형2: 내외모를좋게

하기위해성형을할수도있다, 성형3: 지방흡입술, 제거술을

할수있다, 성형4: 반영구화장시술을받을수있다(눈썹, 분

신), 몸매관리1: 몸무게가변하면신경이쓰인다, 몸매관리2:

체중을줄이기위해음식을적게먹는다, 몸매관리3: 몸관리

를위해다이어트식품을먹을수있다, 헤어관리1: 머리를염

색하고싶다, 헤어관리 2: 최신유행헤어스타일을따르는편

이다, 헤어관리3: 단순히컷트하는것외에염색이나펌도남

성에게필요하다), 인구통계학적특성을묻는4문항으로구성

되었다. 외모관리에대한인지, 감정관련특성, 즉태도에대

한문항은Heinberg, Thompson과Stormer(1995)가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문항은Kim(2006), Woo(2006), Lee(2006)의연구를바탕으

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질문들

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1점은‘매우

그렇지않다’, 5점은‘매우 그렇다’를 나타낸다.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을위해서는SPSS 12.0 for Window와AMOS

19.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외모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의하위차원을알아보고측정항목의타당도와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인

구통계학적특성이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t검증이실

시되었고 그 외에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이 사용되었

다. 또한, AMOS 19.0 프로그램을사용하여확인적요인분석

과모형검증을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외모관리에대한인지와태도문항에대해서주성분분석

과Varimax 회전방법을이용하여요인분석한결과각각한

요인만이 추출되었으며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의 경우 요인

적재치가 0.82이상으로 나타났고 Cronbach의 α는 0.84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의 경우 요인적재치는

0.95이상으로 나타났고 Cronbach의 α는 0.88로 나타나 판

별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모관리 행

동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서도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 방

법인Varimax 회전방법을이용하여요인분석을실시한결

과 4 요인(피부/의복관리, 성형수술, 몸매관리, 헤어관리)이

추출되었다. 요인적재치가0.68이상이며타요인에0.4이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일

부 변인(몸매관리 3 과 헤어 관리 3)을 제거하였으며 신뢰도

계수인Cronbach의 α는헤어관리의경우0.54로낮게나타

났으나 그 이외 요인의 경우 0.64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

로서 어느 정도 판별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9.0을 이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의 세부

지수는 χ2 = 200.34(df = 119, p = 0.0001), RMSEA =

0.05, RMR= 0.05, GF I= 0.94, AGF I= 0.91, NFI = 0.93

으로 나타났다. χ2값에 대한 p값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

만 이는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나타나는 결과이며(Bagozzi

& Yi, 1988), 전반적인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RMSEA,

RMR과모형설명력을보여주는GFI, AGFI는기준치를상회

하고 있고, 독립모형 대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NFI도기준치를상회하고있어만족스런모형적합도를보여

주고있다.

각 측정항목의 적재량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표준적재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 > 1.96) 모든 지표

들은가설화된요인에유의하게적재되었다(Table 1). 평균분

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0.5이상일경우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몸매관리

와헤어관리의분산추출지수가0.42, 0.43으로약간낮게나

타나수렴타당성이높다고할수는없지만다른요인들의분

산추출지수가 0.50을 상회하며 측정모형에서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이0.05 수준에서모두유의하므로수렴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척도들의 판별타당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되었다. 첫째, 평균분산추출값이 모든 구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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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간 상관자승치보다 큰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였다

(Formell & Larcker, 1981). Table 2에제시된것과같이구

성개념간상관자승치를계산해보면각구성개념의평균분산

추출값이 모든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사용된구성개념들은판별타당

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둘씩 짝지어

진구성개념간의공분산을1로고정한모델과비제약모델간

의 χ2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구성개념 짝에 대해서 통

계적 차이는 0.001수준에서 유의하였으므로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 Table 1에 제시된 각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를

보면몸매관리와헤어관리를제외한개념신뢰도가0.85이상

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몸매관리와 헤어관리의 경우 개념신뢰도가 0.58,

0.59로나타나신뢰성이약간낮다고할수있다.

외모관리에대한인지, 태도, 행동(피부/의복관리, 성형수

술, 몸매관리, 헤어관리)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Table 1),

외모관리 행동 중에서는 몸매관리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피

부/의복관리, 헤어관리, 성형수술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사대상자들이 몸매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반면 성형수술은

상대적으로적게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외모관리에대한

인지의 평균은 3.94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도 3.34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외모관리에 대한 인

지와 태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으나 아직까지 이를 행동으

로실천하는데는한계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성형

수술의 경우 비용과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조사대상

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이러한결과는20, 30대남성을대상으로조사한

Park과Park(2008)의연구에서외모관리행동가운데몸매

관리를 가장 중요시 하며 피부관리 및 화장품 사용, 헤어관

리, 성형관리순으로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난결과

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Park(2010)의연구에서연령이증가함에따라체중이증

가하고 피부의 탄력을 잃기 때문에 체중관리와 피부관리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몸매의 결점을 의복을 통해 보완하려

한다는연구결과와일치한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s and
items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α
Average
variance
extracted

Mean

CAMa

cognition 1
cognition 2
cognition 3

0.82
0.90
0.69

1.00
1.29
0.74

0.80
0.56

16.13***
13.24***

0.85 0.65 3.94

ATAM b

attitude 1
attitude 2

0.95
0.83

1.00
0.87 0.05 16.88***

0.88 0.79 3.34

AMBg

SC & Cc

clothing concern 1
skin care 1
clothing concern 2
skin care 2
skin care 3

0.77
0.73
0.67
0.88
0.76

1.00
0.97
0.86
1.21
0.96

0.06
0.07
0.07
0.07

15.87***
12.32***
16.67***
14.14***

0.87 0.58 3.19

CSd

cosmetic surgery 1
cosmetic surgery 2
cosmetic surgery 3
cosmetic surgery 4

0.74
0.68
0.83
0.79

1.00
0.80
1.06
1.08

0.07
0.08
0.08

11.82***
14.18***
13.63***

0.85 0.58 2.58

WTe

weight training 1
weight training 2

0.54
0.75

1.00
1.29 0.19 6.73***

0.58 0.42 3.29

HCf

hair care 1
hair care 2

0.75
0.52

1.00
0.84 0.13 6.61***

0.59 0.43 2.77

Note. a: cognition of appearance management   b: attitude toward appearance management   c: skin care & clothing concern  
d: cosmetic surgery   e: weight training   f: hair care   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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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본연구에서제시된가설과모형을검증하기위해서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구성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 구조방

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계수 측정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의해이루어졌으며, 모형적합도를

분석한결과, 모형적합도세부지수는 χ2 = 217.72(df = 119, p

= 0.01), RMSEA= 0.05, RMR= 0.05, GFI = 0.93, AGFI =

0.91, NFI = 0.93으로나타났다. 앞의측정모형검증에서와

같이 χ2의 p값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는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각구성개념간의구조계수의추정치는Table 3과Figure

2에제시된것과같다. 본연구는외모관리에대한인지가태

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매개변수인 외모관리 태

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것으로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가설을검

증하고관련개념들간에어떤인과관계가있는지를조사하

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도출된 구조계수의 유의성

을검토한결과는다음과같다. 가설 1은외모관리에대한인

지가외모관리태도에유의한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설정

되었는데, 외모관리 인지가 외모관리 태도에 유의한 영향(γ1
= 0.49, p < 0.001)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가설1은지지되

었다. 이는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에

대한태도가긍정적인것을의미한다.

가설 2는 외모관리 태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가설검증 결과 외모관리 태도

가외모관리행동인피부/의복관리(β1 = 0.66, p < 0.001), 성

형수술(β1 = 0.49, p < 0.001), 몸매관리(β1 = 0.52, p <

0.001), 그리고헤어관리(β1 = 0.52, p < 0.001)에유의한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가설2도지지되었다. 이는외모관

리 태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외모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실

제로 그러한 외모관리 행동인 피부/의복관리, 성형수술, 몸

매관리및헤어관리등을더많이하는것을의미한다.

표준화 구조계수를 비교해 보면 태도가 피복/의복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가 성형수술

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다. 즉외모

관리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피부관리 및 유행의류제품 구매

를더많이하는반면성형수술은피부관리및유행의류제품

구입보다는상대적으로적게하는것을의미한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Table

4)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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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criminant validity result using correlation coefficients

1. Cognition
of appearance
management

2. Attitude toward
appearance

management

3. Skin care &
clothing
concern

4. Cosmetic
surgery

5. Weight
training 6. Hair care

1 (0.65)* 0 0 0 0 0
2 0.48 (0.79) 0 0 0 0
3 0.33 0.65 (0.58) 0 0 0
4 0.21 0.48 0.67 (0.58) 0 0
5 0.37 0.51 0.54 0.60 (0.42) 0
6 0.20 0.53 0.64 0.60 0.52 (0.43)

Note. * ( ) : 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3.
Hypothesis testing

Hypothesis Pathway
Standardized 

structural
coefficient

t value p value Result

H1 cognition→ attitude 0.49   7.92 0.001 Accept

attitude → skin care & clothing
concern

0.66 10.48 0.001 Accept

H2 attitude → cosmetic surgery 0.49 7.90 0.001 Accept

attitude → weight training 0.52 7.53 0.001 Accept

attitude → hair care 0.52 5.29 0.001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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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관리 태도, 피부/의복관리, 성형수술, 몸매관리 및 헤어

관리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남자들도 외

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외모관리에대한태도와행동에대해좀더적극적

인것으로볼수있다. 또한여성의경우남성보다신체적매

력에대한사회문화적영향을더받아그시대의사회문화적

으로 정의된 아름다움의 기준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Richins, 1991) 외모관리태도와행동의점수가높게나타났

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욕구(외

모관리)와가치를더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난Lee(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대의 경우 40대가 50대보다 외

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피부/의복관리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50대보다는 40대가 더 젊어 외모에 대한 관

심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젊을수록 외모관리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Park과

Park(2008)의연구결과를지지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50

대 이상의 여성보다 40대 여성이 외모관리행동 가운데 실제

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복스타일이나 피부관리의 빈

도가더높게나타난Park(2010)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상인 조사대상자가 고졸이하

보다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와 피부/의복관리 행동의 점수가

더높게나타났다. 이는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보다전문대

학교졸업이상인사람들인경우사무직또는상대적으로고

위직에 있을 확률이 높아, 의복에 좀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소득수준의경우4백만원이

상의 소득자가 4백만원 이하 보다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와

헤어관리의점수가더높게나타났다. 이는40, 50대의경우

탈모 현상이 나타나 모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므

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

에대한인식이높게나타난Kim과Park(2009)의연구결과

와 수입이 높을수록 외모관리비용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An(2007)의연구결과를지지한다고볼수있다.

Ⅴ. 결론및제언

40,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

관리인지와태도에대해요인분석한결과각각한요인으로

묶였으며 외모관리 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 피부/의복관리,

성형수술, 몸매관리, 헤어관리 등 네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

째, 외모관리에대한인지, 태도, 행동의평균값을산출한결

과 외모관리 인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외모관리 행동의

경우몸매관리의평균이가장높았고피부/의복관리, 헤어관

리, 성형수술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 분석 9

Figure 2. Model with path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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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외모관리 인지는 외모관리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 태도는 외모관리 행동인 피

부/의복관리, 성형수술, 몸매관리, 헤어관리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

령대,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연구결과외모관리에대한인지는외모관리에대한태

도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구체적인 외모관리행동에 영

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처럼인지, 태도, 행동간

의인과관계가성립된다는것이입증되었으므로외모관리에

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본연구결

과에 따르면 현대인들에게 외모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은외모관리에대한좋은감정을갖게하여긍정적인태도를

형성할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외모관리에대한올바른인식은적절한

외모관리를유발시킬것이고이를통해개인삶의만족도증

가와나아가삶의목적을달성할수도있는외모관리의순기

능이 발현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타고난 외모를

변화, 개선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때론 과도한 외모관리행동

으로 나타나 외모관리의 역기능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따라서 외모관리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

을 부각시키고 강조하여 바람직한 외모관리행동이 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40, 50대의 경우 체중이

증가하고 모발이 감소하며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많

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방치하기 보다는 좀 더 이

러한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외모를 관리한다는 것

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정만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을바꿔야할것이다. 또한제품판매를위한광고및홍

보와 더불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외모관리 방법

(예, 올바른 워킹 자세, 모발 상태에 따른 헤어관리 방법, 탄

력있는 피부를 위한 세안·마사지 방법, 다양한 코디 방법)

을 함께 제시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통해 이를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면 이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

한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외모관리에

대해좀더자신감을가질수있어서결국좀더적극적인외

모관리행동으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또한, 인구통계학적특성이외모관리에대한태도에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자보다는 여성

이, 50대보다는40대가외모관리에긍정적인태도를갖기는

하나 학력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외모관리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40, 50대 성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외모관리

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관리 관련 산업계에 매우 희망적인 결과로 40, 50대 성

인의 시장이 매우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저가에서부터 고가품까지, 일반적인 제품에서부터

특별한 특성 또는 기능을 갖는 제품까지 외모관련 업체들은

업체들의규모와성격별로모두고유한시장을찾을수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규모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업체에서정한특정시장의고객특성을파악하여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앞으로도 외모관리 업계는 활황

이예상되며특별한요구나외모를갖고있는사람들도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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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t-test and ANOVA

Variable Cognition Attitude

Behavior
Skin care &

clothing
concern

Cosmetic
surgery

Weight
training

Hair
care

Gender
male 3.92 2.98 2.71 2.11 3.04 2.52

female 3.95 3.52 3.45 2.84 3.42 2.90
t value –0.27 –5.83** –9.30** –6.88** –4.28** –4.09**

Age
40-49 3.99 3.40 3.26 2.62 3.30 2.78
50-59 3.83 3.19 3.04 2.49 3.26 2.73

t value 2.18* 2.09* 2.35* 1.14 0.37 0.54

Education
high school 3.83 3.26 3.08 2.63 3.25 2.75

college and over 4.02 3.39 3.26 2.52 3.31 2.78
t value –2.87** –1.39 –2.11* 1.00 -0.69 –0.26

Income
less than 4 millions 3.88 3.37 3.15 2.60 3.25 2.80

more than 4 millions 4.06 3.29 3.28 2.45 3.32 2.54
t value –2.03* 0.37 –1.22 1.11 -0.68 2.33*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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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틈새시장도매우다양하게많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 아직까지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에 부부

또는커플이함께참여할수있는이벤트행사(예, 피부관리,

헤어관리, 몸매관리)를통해남성들의외모관리에대한인식

및태도를좀더긍정적으로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외모지상주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대인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결과적으로 외모관리와

관련된새로운직업군을창출시킬것으로보이며, 이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상품은 끊임없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

시될것으로보인다. 특히, 본연구결과외모관리행동중피

부/의복관리가태도와가장높은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나

의류학분야에서새기술과새상품의개발이필요하며신종

직업군의출현도가능할것으로보여이에대해업계와학계

에서준비가있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

본연구는서울, 대구, 울산지역에거주하는40, 50대성

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에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기해야할것이며, 앞으로의연구에서다양한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

행된다면 좀 더 확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모관리 측정 문항은 외모관

리행동에관한선행연구중에서본연구의연구목적에가장

부합되는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등을 측정한 문

항들을 추출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사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등의 구분을

명확하게구분하고좀더신뢰도와타당도를갖는측정도구

를 개발하여 측정한다면, 이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규명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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